
[보도자료] 쿠팡플레이 시리즈 ‘뉴토피아’ 독창적인 장르 ‘좀콤’의
탄생 알리는 제작발표회 성료!
2025. 1. 8.

차별화된 재미의 ‘좀콤’ 장르 탄생을 알리는 쿠팡플레이 시리즈 <뉴토피아>가 1월 7일(화)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제작발표회를 성
황리에 개최했다.

https://news.coupang.com/archives/50057/
https://news.coupang.com/archives/50057/


새롭고 신선한 ‘좀콤’ 장르가 출몰했다. 2025년의 포문을 열 기대작 <뉴토피아>가 뜨거운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드디어 베일을 벗
었다. 쿠팡플레이 시리즈 <뉴토피아>는 군인 재윤과 곰신 영주가 좀비에 습격당한 서울 도심을 가로질러 서로에게 달려가는 이야
기다. 대세 배우와 글로벌 스타, 신선한 감각을 가진 베테랑 감독의 기대되는 만남으로 주목받은 <뉴토피아>의 박정민, 지수, 윤성
현 감독이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먼저 박정민, 지수는 신선한 세계관의 <뉴토피아>에 단번에 매료되었다고 밝혔다. 박정민은 “감독님이 <사냥의 시간> 촬영 때 코미
디 장르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말을 했었는데, 나도 감독님의 코미디가 궁금했다. 마침 이후에 <뉴토피아>를 제안해 줬다. 작품이
너무 재미있었고, 감독님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지수는 “좀비 사태뿐만 아니라 알록달록한 사건들이 연이어 나타난
다. 전에 본 적 없던 처음 보는 좀비 시리즈가 탄생할 것 같아 궁금했고, 영주 캐릭터도 매력적이었다.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성장해
나가는 캐릭터를 연기해 보고 싶었다”라며 작품과 캐릭터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윤성현 감독은 두 배우 모두 최적의 캐스팅이었
단 말로 화답했다. “좀비뿐만 아니라 주인공들이 가진 특징들이 신선하고 좋았는데, 재윤은 보자마자 박정민이 떠올랐다. 박정민을
상상하면서 캐릭터를 디벨롭해 나갔다”, “이야기가 전개해 나가면서 영주는 상상할 수 없는 지점으로 나아간다. 그 근간에 유머, 엉
뚱함, 위트가 있어야 하는 인물이다. 그걸 내포하고 표현해 줄 수 있는 배우가 누가 있을까 했을 때 자연스럽게 지수가 떠올랐다. 지
수와 같이 작업해 가면서 영주를 이 이상으로 표현해 줄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다”라며 극찬을 마지않았다.



이번 작품을 통해 사랑스러운 커플 케미를 선보일 박정민과 지수는 서로를 향한 칭찬 폭격을 남겼다. 박정민은 “지수 배우가 존경
스러웠던 게 촬영장에서 늘 웃고 있었다. 현장에서 지켜보면서 나도 많은 걸 배웠다”라고, 지수는 “재윤과의 전화 통화 장면이 있었
는데 촬영 회차가 없었음에도 현장에 와줬다. 너무 놀랐고 덕분에 몰입해 연기할 수 있었다”라는 말로 촬영 현장을 넘어 카메라 안
에서 펼쳐 보일 두 사람의 케미를 기대하게 만들었다.

이들은 팀 재윤과 팀 영주로 극에 활기를 불어넣은 캐릭터들과의 호흡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지 않았다. 박정민은 “여러 작품을 했
지만 이번에는 내가 리더가 되는 현장이었다. 후배 배우들을 잘 이끌려고 노력했고, 또 잘 따라와 주는 후배들을 보면서 감동하게
되는 특별한 현장이었다. 아직도 돈독하게 지내고 있다”라며 실제 전우애가 가득했던 동료들과의 호흡에 만족을 표했다. 지수 역시
“다들 개그 욕심이 있는 편이었다. 재미있고 웃음이 넘치는 현장이었다. 작품 안에 이들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웃음 코드가 있어서
그걸 보는 새로운 재미가 있을 것”이라며 유쾌하게 극을 이끌어갈 팀 영주의 활약에 궁금증을 더했다.







<뉴토피아>는 좀비 장르에 스릴과 로맨스, 액션, 코믹까지 밸런스 있게 담아낸 ‘좀콤’ 장르로, 윤성현 감독의 도전적이고 신선한 감
각이 유감없이 발휘된 작품이다. 윤성현 감독은 “전반적으로 재윤과 영주가 서로를 향해 나아가는 구조의 이야기이다. 서로를 향해
수직과 수평으로 나아가는 이야기를 비주얼적으로 더 디벨롭해 나갔다“라며 작품의 특색을 배가시키기 위해 공간 연출에 특히 공
들였음을 밝혔다. 여기에 “귀엽고 만화처럼 보일 수 있는 스타일의 음악을 음악감독님과 상의하면서 만들어 나갔다. 작품이 가진 발
랄하고 신선한 요소들을 잘 받쳐주는 음악”이라며 <뉴토피아>만의 분위기를 만드는 데 일조한 최동훈(프라이머리) 음악감독의 음
악에 대한 자부심도 빼놓지 않았다. <뉴토피아>는 모든 영역에서 새로움 가득한 ‘좀콤’ 장르의 탄생을 예고하며 모두의 기대감을
끌어올렸다.

신선한 에너지로 가득 찬 K-좀비물의 등장을 예고하는 <뉴토피아>는 2025년 2월 7일(금) 저녁 8시, 쿠팡플레이에서 첫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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